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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마트 이곳저곳 핥고 
다닌 백신 거부자

코로나19가 별문제가 아니라며 대형 마트에

서 손잡이 등의 기물을 자신의 혀로 핥고 다니

는 기행을 선보인 백신 접종 거부자가 논란을 낳

고 있다.

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살고 있는 조디 메슈크

라는 이름의 여성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

통해 팔로워들에게 문제의 영상을 공유했다. 영

상 속의 메슈크는 마트에서 쇼핑 카트와 채소를 

포장하는 비닐봉지 그리고 냉장고 문손잡이 등 

여러 기물을 혀로 핥는 모습을 보였다.

메슈크는 문제의 영상에서“세균은 면역체계

를 강화한다. 세균에 노출되면 천식이나 알레르

기에 관한 방어력이 커진다.”면서“미생물은 소

화를 돕기도 한다.”고 주장했다.

현재 문제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이지만, 그녀

가 이를 직접 삭제했는지, 아니면 인스타그램 측

에서 삭제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.

마트에서 상품 등 기물을 혀로 핥은 사람은 메

슈크가 처음은 아니다.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

이 한창일 때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은 쇼핑 카

트를 혀로 핥았다가 체포됐고, 사우스캐롤라이

나주 한 여성은 샌드위치 매장에서 자신의 손을 

핥은 뒤 식품 등을 만진 혐의로 체포됐다. 펜실

베이니아주 한 여성은 마트에서 일부러 기침을 

해 3만5,000달러 상당의 식품을 폐기하게 했다. 

이런 행위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도 있다. 

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의 한 남성은 공중화

장실에 있는 변기를 혀로 핥는 모습을 SNS에 공

개한 지 며칠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.

아빠가 사망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

죽은 줄 알았던 아들 45년 만에 나타나

지난달 19일, 텍사스의 한 

병원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

났다. 이 병원은 불과 두 달 

전 아이의 아버지가 코로나

19로 사망한 곳이었다. 

6일 CNN은 아버지가 숨

진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의 

기막힌 사연을 전했다.

마리아(30)는 지난 5월 4

일 남편 제이슨(36)을 먼저 

떠나보냈다. 코로나19로 중

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남편은 투병 3개월 만에 

숨을 거뒀다. 그때 마리아 배 속에는 둘째아들이 있었

다. 그리고 지난달 19일, 마리아는 남편을 떠나보낸 병

원에서 둘째아들을 출산했다. 

마리아는“익숙한 의료진, 의료기기를 보며 남편의 

마지막 순간이 생각났다.”면서“둘째아들을 보지도 

못한 채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

4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칠순 노인이 되

어 나타났다.

1976년 10월 12일, 인도 뭄바이에서 첸나이로 향하

던 인도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95명이 전원 사

망했다. 파티마 비비(91) 할머니도 이 사고로 아들을 

잃었다고 생각했다.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

사지드 탕갈(70)이 살아 돌아왔다. 

사연은 이러했다. 문화 사업가였던 탕갈은 여배우 라

니 찬드라 일행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공연을 

마치고 귀국했다. 애초 일행과 함께 첸나이로 향할 예

정이었지만, 행사 조직위원회와의 충돌로 티켓을 취소

하고 혼자 뭄바이에 남아 남은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. 

그리고 얼마 후, 여객기 추락 소식을 들었다.

탕갈은“동료들은 모두 죽었고 실패자가 된 것 같았

다.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. 그런데 모두 내가 죽

은 줄 알더라. 나는 뭄바이에 주저앉았다. 성공해 돌아

갈 생각이었다.”고 밝혔다.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

않았다. 거리를 떠돌며 방황하던 그는 결국 비정부기

들 얼굴이 겹쳐 가슴이 미

어졌다.”고 전했다. 마리아

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 

아들에게 제이슨이라는 이

름을 붙여주었다.

그녀는 무사히 아들을 낳

을 수 있었던 데에 백신의 

힘이 컸다고 믿는다. 마리아

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

때 백신을 접종했다. 마리아

는“어떤 임산부든 가장 원

하는 게 자녀 보호다. 그리고 백신은 그 일을 가능케 

했다.”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“남편이 백신을 맞았더

라면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지 않아도 됐을 것”이

라며 백신 접종을 권했다.

세계보건기구(WHO)는‘임산부 예방접종 권고안’

을 통해“기저질환이 있는 임산부는 의료진과 상의 후 

백신을 접종 받는 것이 좋다.”고 권고했다.

구 보호소에 들어가 생활했고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

으켜 상담가 한 명에게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. 

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모자는 지난달 31일 케랄라주 

콜람 고향 집에서 재회했다. 

사고 후 탕갈의 가족은 승객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

발견하지 못했다. 탕갈이 항공권을 취소했으니 그럴 

수밖에 없었다. 하지만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어머

니와 형제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탕갈이 나타나지 않

자 그가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.

▲ 70세의 사지드 탕갈(왼쪽),  91세의 노모가 백발노인이 되어 돌아온 

아들을 부둥켜안고 오열하고있다. 사진=Hindustan Times

▲ 아들 제이슨과 아버지 제이슨. 사진= thedenverchannel.com

▲ 조디 메슈크(원 안) 인스타그램. 사진=instagram


